[image: image1.jpg]


[image: image2.png]


[image: image3.jpg]Ty



[image: image4.png]TxH iz opyz!
Ebnfll o Ikl





 
한국노총 2022년도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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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과 회사는 12월 28일(수) 15시, 분당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. ��노사는 먼저 4분기 지방노사협의회 결과를 보고 받고 ▲노후빌딩 환경개선 공사 추진 ▲확정 기여 형(DC)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도입을 협의, 의결했다. ��노후빌딩 환경개선 공사는 2023년 1분기 내 대상빌딩 실사 후 개선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 빌딩은 수원, 원주, 덕진, 양재빌딩 등이다. ��확정 기여형(DC)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(디폴 트 옵션) 도입은 2023년 1분기 내 시행키로 확정 됐다. ��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상품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한 상품운용 공백/방치 시에도 사전 지정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/운용되어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다.����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올해 서른한 살을 맞이 하여 12월 28일 오후 2시,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‘2022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’를 열었다.��������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(한국노총 상 임부위원장)은 개회사에서 “2022년에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성 차별적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”고 밝혔다.


 


특히 “새롭게 출범한 정부 에 실질적 성 평등정책 추진을 촉구했다”며 “여성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 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시작으로 전쟁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모금 운동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했으며,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길거리로 나가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였 다”고 강조했다.��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“한국 노총은 혹독한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고, 150만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이 존중 받는 일터, 특히 여 성이 안전하고, 일·생활 균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”고 밝혔다. ��개회식 이후 본회의는 ▲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구성 ▲2022년 활동 보고 ▲2023년 활동 방향 ▲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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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 �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도입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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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2월28일(수)








